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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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1) 여름철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표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는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름철 폭염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시 비상연락망 구축을 당부드렸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12~3시 사이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일한 후 드실 수 있도록, 한약 처방인 ‘생맥산’을 활용해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인삼, 맥문동, 오미자 각각의 효능을 설명드리고 복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3)  ‘어르신의 어린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시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미 나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시절 하셨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등 다양한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했던 놀이들에 공감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놀이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일하러 나갈 때마다 땀이 많이 나서 힘들었는데, 약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름철에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부탁드렸는데,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매일 부지런히 일하시고 바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같이 손잡고 어르신 댁 앞을 걸으면서, 제가 더 힐링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어르신과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르신께서 사기를 당하신 친구 분과 전화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에 대한 교육도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폭염 예방 수칙에 대해 정리하면서, 시골은 꼭 폭염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땀이 많이 나나 보다.”라고 안일하게 넘기다가, 쓰러져 한참 후에 발견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경각심과 비상연락망 구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께서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림으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부위를 스트레칭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같이 카페에서 마사지볼을 활용해서 발바닥 마사지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는 질환에 맞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bookmark: _GoBack]  어르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삶을 살아본 인생멘토이기도 한 만큼,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